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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WINE CHALLENGE 2019  AWARD WINNING WINES

#1 이탈리아 와인의 퀄리티와 대중성
총 704종이 출품되었던 이번 KWC 2019에서 이탈리아는 137종의 와인

으로 출품국가 1위에 이름을 올렸다. 15년 만에 올린 쾌거라고 할 수 있

다. 사실 한국시장에서 이탈리아 와인의 성장과 변화는 KWC를 통해서 

가장 실감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번 KWC에서 이탈리아 와인은 

단순히 숫자로만 시선을 끈 것은 아니다. KWC 심사위원들과 관계자들

이 눈여겨 본 것은 바로 출품 와인의 다채로움이었다. 

여기에 퀄리티까지 장착을 하였으니 이번 KWC 2019의 수상와인리스

트에 이탈리아 와인이 차지하는 부분은 많을 수밖에 없어진다. 그동안 

북부 지역의 와인들에 집중한 출품이 이어졌다면 중부의 마르께, 아브

루쪼, 에밀리아 로마냐가 좀 더 탄탄하고 다양하게 이름을 올리고 있으

며 남부의 깜빠니아, 뿔리아, 바실리까타, 그리고 시칠리아의 호전은 꼭 

눈여겨 볼만한 사항이다. 여기에 미수입 와이너리들의 도전 또한 큰 몫

을 하고 있으니 이런 호사로운 이탈리아 와인리스트는 KWC 2019가 유

일할 것 같다.

#2 흥미로운 와인산지로 떠오른 포르투갈
<Wine Review>는 그동안 포르투갈의 와인 산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그

리고 꾸준히 기재를 해왔었다. 단순히 자료를 찾아 소개한 것이 아니라 

직접 산지를 찾아 얻은 취재의 결과였다. 몇 년에 걸친 포르투갈 와인

에 대한 <Wine Review>의 외사랑은 올해 그 결실을 화려하게 맺었다. 

KWC의 최고의 영예인 트로피 레드, 트로피 화이트 모두를 포르투갈 

알렌떼주의 와이너리인 몬뜨 다 라바스케이라에서 가져갔기 때문이다. 

사실 몬뜨 다 라바스케이라 와이너리는 그동안 꾸준히 KWC에 출품을 

하였고 매번 좋은 성적을 거둔 곳이었다. 

특히 수상 후 와인애호가들이 참석하는 KWC 수상 와인시음회에서 전

문가들의 평가가 무색할 정도로 좋은 평가를 받아 왔었다. 이번 KWC 

2019에서는 포르투갈의 알렌떼주 이외에도 세뚜발, 리스보아 등지의 

와인이 소개되었다. 와이너리가 직접 출품한 곳이 대부분이지만 포르

투갈 와인을 해외에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협회의 노크가 있어 흥미롭

다. 이렇듯 포르투갈은 개성 있는 와인산지, 토착품종, 와이너리들의 새

로운 시도 등으로 자국 내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서의 적극적인 활동

을 펼치고 있는 중이다. 

#3 KWC 2019를 빛낸 주인공, 
와이너리 & 와인수입사
KWC가 15년의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매해 꾸준히 KWC에 참

가해준 해외 와이너리들과 국내 와인수입사들의 참여에 제일 큰 의미

를 둔다. 매해 KWC는 해외 및 국내시장의 변화에 민감한 영향을 받았

으며 와인 컴피티션을 치르기 위한 제도적인 문제의 변화로도 난감한 

상태에 빠지곤 했다. 이런 다사다난했던 시간 속에 KWC를 지켜온 해외 

와이너리들과 국내 와인수입사들은 올해도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었다. 

늘 출품을 해서 이름도 정겨운 해외 와이너리들은 와인의 퀄리티와 브

랜드의 가치로 KWC의 입지를 높여주고 있다. 또 국내 와인시장을 움

직이고 있는 대기업 와인수입사나 탄탄한 마니아층을 형성하고 있는 

소규모 와인수입사들의 적극적인 관심은 KWC의 새로운 역사를 이어

나가게 하는 큰 힘으로 작용한다. 다시 한 번 지면을 빌어 감사의 인사

를 전한다.

#4 미지의 산지, 미수입 와이너리들의 도전
KWC 2019에서도 미지의 산지, 미수입 와이너리들의 도전은 멈추지 않

았다. 15년이란 시간이 해외 와인시장에 KWC의 위치를 확고하게 심어

줄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결과이기도 하다. 또한 그간 끊임

없이 KWC를 노크한 미수입 와이너리들의 일부가 KWC를 후견인으로 

안전하게 한국시장에 안착할 수 있었던 사례들도 매년 미수입 와이너

리들이 KWC에 도전장을 내미는 이유일 것이다. 여기에 우리가 미지의 

산지라고 여기는 지역에서의 참가는 몇 배 더 중요한 가치로 다가온다. 

따지고 보면 올해 3관왕의 영예를 안은 포르투갈의 와인들도 <Wine 

Review>에 처음 소개될 때는 미지의 산지였다. 

이외에도 몰도바, 모나코, 조지아, 루마니아의 와인들은 아직은 대중적

으로 알려지지 않는 미지의 산지이기는 하나 이미 국내 수입사를 통해 

소개되는 곳도 있을 만큼 적극적인 해외 시장의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와인생산 국가들이다. 또한 수상와인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곳이 대부

분이라 아직 미수입인 와이너리들에게는 이번 KWC를 통해 한국 시장

의 진출이 수월해 질 것이라 예상한다.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와인컴피티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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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와인챌린지(이하 KWC) 2019가 지난 6월 20일 막을 내렸다. 매해 한국시장을 주도하는 새로운 이슈와 

트렌드의 형성으로 시장의 활력을 주도하고 있는 KWC는 15번째로 치른 올해의 행사에서도 

수많은 에피소드와 주목할 만한 결과물을 만들어 놓았다. 글 이정은 사진 장영수

KWC 2019가 전하는 주목할 만한 시선


